[image: image1.png]


[image: image2.png]


[image: image3.png]


[image: image4.jpg]Ty



[image: image5.png]At HAL !
{}zw = X4AL !





 



























KT노동조합은 1월 2일(화) 10시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KT노동조합 시무식을 열어 15대 집행부 기조를 공유하고 중앙상무 집행위원을 임명했다. ��김인관 위원장은 이날 “신임 조합간부들은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것”이라며 “기존 선배 간부들에게 하나라도 더 묻고 배워서 노동조합 간부라는 직업정신을 먼저 생활화 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 ��위원장은 이어  “조합간부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이 KT 1만 5천 조합원의 고용환경 및 근로조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, 각자의 본분과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할 것”을 독려했다. ��한편 15대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‘심기일전하여 중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노조가 되어 갑진(甲辰)년 을 값진 한 해’로 만들겠노라고 결의하였다. 


KT노동조합 15대 중앙상무집행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.��▲ 위원장 : 김인관�▲ 부위원장(서리) : 박경윤 


▲ 부위원장(서리) : 김덕경 �


▲ 사무처장(서리) : 정영미 


△사무국장 : 권중혁  △재정국장 : 장병기 △산업안전국장 : 박준용 �△문화체육국장 : 김근배�


▲ 조직처장(서리) : 황윤구


△조직기획국장 : 김배정 △조직국장 : 정차석 △여성국장 : 목현경     △편집국장 : 김민수 △청년국장 : 조현배     △교육국장 : 최민주 





▲ 정책실장(서리) : 유희수


△정책기획국장 : 배준환 △복지기획국장: 박병규 △복지운영국장 : 전명군 △경영정책국장: 노성국 △기술정책국장 : 김모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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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노동조합 시무식


위원장, ‘조합원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’ 주문





[제15 – 1호]


2024년 1월 2일(화)








